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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 *

나의 섭리사야. 나의 섭리 신부야.

소망 있고 희망찬 역사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육신 되어 행하는 선생이 함께 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하니 

희망과 소망의 역사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는 이 섭리사를 누구의 역사라고 생각하느냐. 

맞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역사이고 

선생이 나의 육신 되어 만든 역사이며 

너희 한 명, 한 명의 역사이다.

이 역사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 자는 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는 자이며 

아직 나의 신부가 되지 못한 자로구나.

부부가 가정을 꾸리나 

신부가 가정을 귀히 보지 않고 

청소해주고 도와주는 먼 입장에 서서 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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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부가 되지 못하고 파출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는 들어라.

나의 구상에 대해 들어보아라.

그리고 너희도 함께 동참하여라.

자신의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앞에 있는 것만 보는 미련한 자다.

섭리 역사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자다.

나의 역사에 함께 참예하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의, 선생의 구상이 되어 지고 있는 이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기도하며 

너희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선생의 뜻, 

심정을 잘 맞출 수 있게 

마음을 맞춰야 한다.

내가 선생을 나의 심정의 대변자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 때 나의 이 마음 알고 심정 알고 

나에게 의논하고 함께 맞춰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선생뿐이지 않느냐. 

선생은 늘 그랬다.

모든 걸 다 내게 맞추고 

내가 이 길로 가라하면 바로 ‘아멘’하며 갔다. 

가다가 내가 다시 방향을 바꿔 저 길로 가자하면 

순종하며 ‘아멘’하고 지금껏 나와 동행해주었다.

그런데 지금 나간 자들을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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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구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섭리사의 방향을 전환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나가버렸다.

그러니 너희도 늘 기도하라는 것이다.

나와 마음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 

나의 심정도 모르고 사랑의 뜻도 모르고 

의심만 했던 순간도 있지 않았느냐.

나 예수가 어련히 알아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선생이 어련히 알아서 

나의 뜻대로 너희를 인도해주지 않겠느냐.

누구보다도 이 역사 아끼고 목숨 바치는 자가 선생인데 

이 역사를 잘 못 인도하겠느냐. 

내가 선생 통해 역사하는데 

내가 선생을 통해 잘못된 길을 가게 하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 예수의 말을 잘 들어보아라.

먼저는 나와 마음을 맞추고 선생과 마음을 맞추어라.

그리고 나의 뜻의 구상에 잘 맞춰 갈 수 있게 기도하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의논하며 나의 역사에 동참하라.

나 예수가 이끌 때에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지금은 2010년 한 해의 해가 저물어가기 시작하는 때에 

접어들었다.

한해의 것을 거두어들일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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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생명을 거두어들일 때이다.

지금은 더 불을 붙여 뛰어야 될 때이다.

마음을 절대 놓지 말아라. 

한 해를 잘 했어도 마지막에 순간 긴장 풀면 

너의 마음 놓치고 생명 빼앗긴다.

생명을 살피는데 전념하여라.

합봉 되는 것에만 빠져있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이다.

지금 나의 눈에 띄게 뛰라는 것이다.

지금 눈에 띄는 자는 

하늘 구상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사명을 주고 크게 쓴다.

지금 눈에 띄지 못한 자는 

한 해가 저물기도 전에 빛을 잃어버리고 

저물어 버린 자가 된다.

지금이 생명을 거둬들이기 좋은 때이다.

추수의 계절이지 않느냐. 

생명을 귀히 보고 끝까지 관리하여라.

이 마지막의 끝자락에 생명을 절대 놓치지 마라.

지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때이니 

모두 거두어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하노라.

사랑한다.

나를 믿고 추수하는 자들과 함께 하며 역사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 예수이니라.

사랑한다. 안녕.


